
I.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율은 2010년 17.4%에서 

2018년 23.7%로, 2019년에는 26.4%로 증가하였다
[1]. 이는 전국 4가구 중에서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
는 수준이다. 더 나아가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2011년 1조 443억 원에서 2014년 1조 5,684억 원으
로 3년 동안 연평균 14.1%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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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견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반려견의 입장 이해이다. 반려견의 정서에 감각 자극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과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다.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복합으로, 정서
는 깊은 수면의 비율, 사료 섭취량, 심박 수로 나누어서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 반려견의 정서에 복합 자극(산
책)이 가장 긍정적이지만,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은 평소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자극으로 크게 작용하
지 않는다. 후각 자극은 복합 자극 다음으로 정서에 긍정적인 감각 자극이다. 반려견의 상태에 큰 편차 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후각 자극은 복합 자극을 할 수 없는 예외 상황에서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촉각 자극인 목욕은 반려견 대부분에게 수면 과다증과 폭식을 유발하는 
부정적 감각 자극이다.

■ 중심어 :∣반려견∣개∣정서∣감각 자극∣경험∣환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dogs for their happy lives. Experiment and survey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s of sensory stimulation on dogs emotions. Sensory were divided into 
visual, auditory, olfactory, tactile, complex and emotions were measured by the rate of deep sleep, feed 
intake, and heart rate. Research has shown that complex stimulation (walking) is the most positive 
stimulation for dog’s emotions, but visual stimulation and auditory stimulation do not act as stimuli that 
positively change usual state of dog's emotions. Olfactory stimuli is the second best stimulation. Since 
olfactory stimulation is effective in maintaining a calm state without large deviation in the dog's state, 
it can be used as a method for relieving the dog's stress in exceptional situations when complex 
stimulation is not possible. On the other hand, tactile stimulation, bath, is a negative sensory stimulus 
that causes hypersomnia and binge eating for most d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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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6조 55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1]. 
이와 같이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
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
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다수의 연구는 반려견을 통한 사람의 욕구충족과 
이익을 목적하고 있고 반려견 자체의 행복을 위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반려견을 키울 때 많은 사람
이 주목하는 부분은 쉽고, 간편하게 키우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기를 때와 마찬가지로 반려견을 가
족으로 받아들였을 때,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길들이기
보다는 반려견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반려견의 정서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고자 한다.

과거, 반려견은 진정한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여겼
으나 과학의 발전으로 반려견에게도 인간이 감정을 생
성하는 호르몬을 동일하게 갖고 있고 화학적 변화를 겪
는다는 것으로 드러났다[2]. 반려견이 인간과 유사한 감
정을 느낀다는 것은 애정과 사랑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반려견에게도 있다는 것으로 추
측될 수 있다[2]. 인간의 2년에서 2년 6개월의 나이대 
아이의 마음이 반려견의 마음과 유사하기에 반려견이 
흥분, 기쁨, 고통, 두려움, 분노, 혐오감, 사랑 등의 기본
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유추된다[2]. 이러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반려견이 모든 
기본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기에 그 정서 상태 또한 측
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반려견의 증가와 이에 따라 반려견의 대우
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대에 발맞춰 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반려견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데 도움이 되는 감각 자극을 찾아서, 반려견을 길
들이고 훈육하는 기존의 시대착오적 관점에서 벗어나 
오롯이 반려견 그 자체를 이해한다.

2. 연구 방법과 방향
감각 자극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복합으로 나누어

서 각각의 감각 자극에 대한 반려견의 정서 상태를 세 
가지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그 기준은 수면, 섭취한 사
료의 양, 심장 박동 세 가지이다.

본 연구는 반려견 네 마리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과 

40명의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행된 설문 조사가 
기반이 되었다. 실험은 일정한 시간대에 일정한 시간 
동안 네 마리의 반려견에게 한 가지 감각 자극을 가한 
후 그날의 정서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세 가지 요인을 
관찰,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설문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 40명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설문 대상은 다양한 연령, 크기, 품종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가 무작위로 선출되었고, 
반려견에게 주어지는 감각 자극의 평소 상황과 그 영향
에 대한 질문으로 반려견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였다.

3. 관련연구
시각 자극이 반려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의

하면 반려견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형태의 시각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3]. 그러나 전체 관찰 시간 중 영상을 보
는 시간은 10.8%에 불과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3]. 
이는 개의 시각 자극에 의해 받는 영향이 시각이 더 발
달한 다른 동물에 비해 그 정도가 작기 때문으로[3], 반
려견의 시각 자극에 의한 정서 변화가 적을 것임을 보
여준다.

청각 자극인 음악을 개에게 들려주고 개의 반응을 살
펴본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긍정적인 
행동 및 생리학적 변화를 유발한다[4]. 개들은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더 많은 시간을 누워서 보내고 적은 시
간을 서서 보낸다는 관찰 결과가 나왔다[4]. 또한, 음악
의 장르인 소프트 록, 모타운, 팝, 레게, 클래식 중 소프
트 록과 레게가 스트레스 감소를 나타내는 심박변이도
(HRV)를 가장 높였다[4]. 클래식의 청각적 효능은 사육
장에 있는 개에게 청각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 행동 효
과에 관한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5]. 보호소에 갇힌 개
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결과, 청각 자극은 반려견
의 내재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5].

청각 자극과 후각 자극을 이용한 환경 풍부화의 영향
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청각 자극과 후각 자극은 모두 
개의 흥분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6]. 또한, 
후각 자극이 개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
면, 반려견의 복지 환경은 적절한 후각 자극을 통해 향
상될 수 있다[7]. 반려견이 냄새를 맡는 것은 절대적이
기에 후각 경험은 중요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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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듬음에 대해 친숙함에 따른 개의 행동 반응 연구
에 따르면 반려견은 인간에 대한 친숙한 정도가 개의 
진정된 몸짓과 반려견과 인간 간의 촉각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9]. 이는 촉각 자극에 따라 반려견이 상
이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촉각 자극이 
반려견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내포한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안한 연구에 따르면, 산책 경험은 반려견에
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
면 반려견의 산책 경험에 공감해야 한다[10]. 반려견은 
복합 자극인 산책을 통해 여러 후각 경험을 극대화하고 
세상을 경험하기에, 보호자가 산책 경로를 제한하거나 
산책을 미루는 등의 행동은 반려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1].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화 요소에 관한 연구는 
반려견의 감각 요소를 후각, 시각, 청각으로 나누어 각 
특성을 이용한다[10]. 이는 반려견의 감각을 나누어 분
석하고 적용하여 반려견에게 긍정적인 감각 경험을 제
공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면에서 본 연구의 방향성과 유
사하다.

본 연구는 앞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복합 자극과 
반려견의 행동 및 정서 변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 자극이 반려견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해 비교 및 분석하여 어떤 감각 환경을 어떻게 제공해
야 반려견의 정서에 좋을지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한
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반려견에게 다양한 감각 자극을 가했을 

때, 반려견의 반응 및 변화로 정서 상태를 측정한다. 반
려견에게 가한 감각 자극은 시각 자극, 청각 자극, 후각 
자극, 촉각 자극, 복합 자극으로 다섯 가지이다. 본 연구
는 위 각 감각 자극을 영상, 음악, 노즈 워크, 목욕, 산
책의 방법으로 가하였다.

반려견의 정서는 총수면 시간 중 깊은 수면의 비율, 
사료 섭취량, 심박 수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

서 측정 요인들은 감각 자극이 가해지고 난 직후부터 
약 23시간 동안 관찰 및 기록되었다. 실험 결과의 객관
성을 위해 각각의 감각 자극들은 같은 시간대에 일정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험 대상 반려견이 평
소에 경험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일치시켜서 진
행되었다. 예를 들어서 실험 대상1의 경우 오전 11시경 
약 35분간 진행되었다.

설문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
행되었다. 설문 결과의 포용성을 위해 설문 대상은 연
령과 나이, 성별,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응답자의 
반려견 또한 그 상태가 다양하다. 이러한 실험 대상의 
상이성은 본 연구의 결과가 반려견과 그 보호자의 특정
한 상태에 제한된 결과가 아닌, 포용력을 지닌 결과의 
도출로 일반화된다.

설문 응답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응모된 지
원자와 연구자 주변의 반려견을 키우는 지원자들로 총 
40명이 모집되었다. 응답자의 조건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상태 한 가지로, 응답자의 다양성을 위해 다른 조
건들은 제한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나이는 10대에서 
60대 사이이고, 직업은 학생, 회사원, 주부, 취업 준비
생 등이다. 모든 응답자는 반려견의 상태와 기분의 이
해를 바탕으로 본 설문에 응답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연구의 목적

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네 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네 마리의 실험 대상은 모두 일
반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으로 나이대가 다르고 성별
은 수컷 2마리, 암컷 2마리이다. 실험 대상이 된 반려견
의 보호자는 각각 학생, 회사원, 취업 준비생 그리고 주
부이다. 나이와 성별, 그리고 보호자의 상황이 상이한 
것은 실험 결과가 특정 나이와 성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상태의 반려견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
이기 위함이다. 각 실험 대상의 기본 정보와 사진은 [표 
1]과 [그림 1]에 제시된다.

실험을 위해 보호자들에게 반려견의 기본적인 상태
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결과 분석에 참고하였다. 실험 
대상 반려견들은 모두 산책을 좋아하지만, 목욕은 싫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실험 대상3의 경우 피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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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앓고 있어 목욕을 특히나 싫어하는 상태이다. 또한 
실험 대상1과 실험 대상4는 분리 불안 증상이 있으나 
실험 대상1은 노즈 워크, 실험 대상4는 영상 시청으로 
호전되었다는 특성이 파악되었다.

실험 대상 반려견의 선정 요인은 보호자가 온종일 반
려견을 면밀히 관찰 할 수 있는 상황의 가능성이었다. 
각 반려견에게 하루에 하나의 자극을 가한 뒤, 그 상태
를 종일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이 가능한 
반려견이 본 연구의 실험 대상으로 채택되었다. 

표 1. 실험 대상의 기본 정보
구분 대상1 대상2 대상3 대상4
나이 8살 2살 11살 3살
성별 수컷 암컷 수컷 암컷

몸무게
(kg) 3.8 8 5 5

종 푸들 장모 닥스훈트 푸들 푸들

주거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단독주택 아파트

보호자의 
직업 학생 회사원 취업 준비생 주부

실험 대상1 실험 대상2

실험 대상3 실험 대상4
그림 1. 실험 대상 반려견들

설문지 응답자의 반려견 나이는 1살(7.5%), 3살
(15%), 4살(15%), 5살(5%), 6살(5%), 7살(10%), 8살
(15%), 9살(10%), 10살(5%), 11살(5%), 12살(2.5%), 
13살(5%)로 1살부터 13살까지의 나이대가 분포되어 
있다. 반려견의 품종으로는 푸들이 47.5%로 가장 많았
고, 믹스가 12.5%, 몰티즈가 7.5%, 요크셔테리어가 5%
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래브라도레트리버, 사모예드, 

샤페이, 시바, 시츄, 웰시코기,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장모 닥스훈트, 재패니즈 스피츠, 진돗개, 포메라니안이 
각 한 마리씩 2.5%를 차치한다. 반려견의 몸무게는 요
크셔테리어 3kg에서 래브라도 리트리버 30kg까지 품
종에 따라 상이하다. 설문 응답자 반려견의 성별은 수
컷이 65%, 암컷이 35%로 수컷이 암컷보다 더 많다. 이
렇게 반려견의 견종, 크기, 나이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상태의 반려견의 경우를 취합하기 위해서이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일정한 시간에 감각 자극을 가하고, 그에 

대한 정서 상태(깊은 수면의 비율, 섭취한 사료의 양, 
심박 수)를 기록하였다. 수면과 심박 수는 스마트 워치
를 반려견에게 채워서 측정되었다. 깊은 수면의 비율은 
반려견의 목 또는 허리에 스마트 워치를 채우고 스마트 
워치와 연동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측정되었고, 심
박 수는 반려견의 가슴 또는 목에 스마트 워치를 30초
가량 접촉하여 측정하였다. 사료 섭취량은 반려견이 사
료를 먹기 전의 사료량과 먹은 후의 사료량을 저울로 
재는 방식이 사용되거나, 급여 전 급여되는 사료의 양
을 저울로 측정하였다. 반려견이 다른 환경에 처해 있
을 시 평소와 다르게 반응 및 행동할 것을 우려하여 급
여 사료량, 생활공간 등에 대해 평소와 같은 환경을 유
지하였다.

설문은 다섯 가지 감각 자극을 기준으로 반려견에게 
제공하는 감각 자극의 여부와 평소 환경, 그리고 그 반
응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Ⅲ. 연구 결과

1. 감각 자극
1.1 시각 자극
반려견의 시야에 흑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밝혀졌다. 다만, 색은 세 종류의 원추세포로 구분되
는데, 개에게는 원추세포 중 녹추체가 없기에 푸른색의 
계열을 흑백으로 인식한다[12]. 결과적으로 개들은 ‘빨
강-주황-노랑-초록’ 그리고 ‘파랑-보라’를 볼 수 있으면
서 흰색과 회색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지만, 각 집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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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색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을 경험하지 
못하고 따라서 특정한 색을 선호하는 일도 드물다[2]. 
그러나 개의 점멸융합률을 통해 개의 시각 능력이 사람
의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점멸융합률은 
1초 동안 눈이 인식하는 이미지의 수를 의미하는데, 사
람은 초당 볼 수 있는 이미지가 60개인데 반해 개는 초
당 70~80개의 이미지를 1초 동안 인식할 수 있다[13]. 
이는 개가 사람보다 1초 동안 볼 수 있는 이미지의 수
가 많기에 사람보다 순간적인 움직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타페넘 루시둠이라는 
세포막이 개의 망막 뒤에 있어 인간보다 약 3배 정도 
약한 빛에도 물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2].

랑게와 동료들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개는 시각적
으로 복합 이미지를 분류하고 각기 다른 범주에 배치할 
수 있다[2]. 그리고 시각 자극에 대한 지각과 판단이 가
능하다는 것은 반려견이 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각 자극은 반려견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
행하였다. 시각 자극에 이용된 영상은 반려견 전용 영
상 프로그램인 dogtv에서 제공하는 영상으로, 실험 대
상에게 일정 시간 동안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dogtv는 전문가들이 개발한 과학적으로 설계된 프로그
램으로 반려견의 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4].

실험과 설문 결과, 시각 자극은 반려견의 정서 상태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실제로 영상을 시청한 실험 대
상은 대상4 한 마리였다. [그림 2]는 보호자가 영상을 
틀어 놓고 집을 비울 때 집안에 설치된 CCTV에 포착
된 실험 대상4의 모습이다. 이외의 실험 대상은 영상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 대상1은 영상을 보여줄 때 눈을 
감았고, 대상3은 영상을 보여주는 중에 영상 시청을 거
부하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그림 3]은 영상을 얼굴 앞
에 놓아주었지만,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실험 대상3의 
모습이다.

그림 2. 홈 CCTV에 포착된 영상 시청 중인 실험 대상4

그림 3. 영상에 관심이 없는 실험 대상3의 모습

반려견 대부분이 시각 자극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설
문으로 뒷받침된다. [그림 4]는 평소 반려견에게 동영상
을 틀어줄 때에 반려견이 시각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
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응답 결과이다. 평소 반려
견에게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 영상을 틀어 주었
을 때 관심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28.6%가 관
심을 두고 시청한다고 응답하였고 14.3%가 전혀 시청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약 71.4%의 반려견이 시각 
자극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심이 없으면 
반려견이 시각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자극이 
가해지지 않기에 시각 자극에 대한 영향력 또한 없다고 
판단된다.

그림 4. 시각 자극(동영상)에 대한 반려견의 관심 정도 설문 응
답 결과

실험 대상4만이 영상에 반응한 이유는 대상4는 평소
에도 주인이 외출할 때 영상을 자주 시청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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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4는 분리 불안 증세가 있었으나 보호자가 외출 
전, 영상을 틀어주기 시작하면서 분리 불안 증세가 완
화되었다. 이후에 실험 대상4는 혼자 남아 있어도 짖지 
않고 영상을 시청하며 불안감과 슬픔의 감정을 보이는 
증상이 완화되었다.

실험 대상1, 2, 3과 달리 대상4는 영상을 통해 분리 
불안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섭취 
사료량과 심박 수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가까운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험 
대상4의 평균 깊은 수면의 비율은 18.8%, 평소 사료 섭
취량은 50g, 심박 수는 80 BPM으로 사료 섭취량이 평
소보다 10g 증가하기는 했지만, 촉각 자극과 복합 자극
이 가해졌을 때 각각 50g, 100g 증가한 것에 비하면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심박 수는 평소 상태와 일치한다. 
반면, 깊은 수면의 비율은 14%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
고, 청각 자극이 가해졌을 때의 깊은 수면 비율인 13%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다.

평소에 영상을 시청하는 실험 대상4와 설문 결과를 
통해 시각 자극이 반려견의 불안감, 의존성, 두려움 등
의 부정적인 감정의 감소에 영향을 주어 분리 불안의 
해소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행복감을 주
는 감정의 형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여겨진다.

표 2. 시각 자극에 따른 대상별 정서 상태 측정 결과
구분 대상1 대상2 대상3 대상4

깊은 수면 비율(%) 18 40 14 14
사료(g) 21 60 60 60

심박 수(BPM) 71 75 70 80

대상1과 대상3은 깊은 수면의 비율, 사료 섭취량, 심
박 수 각각이 평균에 준하는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다. 
대상2의 깊은 수면의 백분율은 시각 자극을 가했을 때 
40%로 가장 높다. 그러나 기록된 총 수면시간을 살펴
보면 평균 총 수면시간이 10시간 38분인데 비해 시각 
자극을 가한 날의 수면시간은 이에 못 미치는 8시간 36
분을 기록했다. 따라서 깊은 수면의 정도가 높은 것은 
총수면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또한 
대상2의 시각 자극에 대한 수면 이외의 다른 모든 정서 
측정 요인이 평소의 상태에 준한다. 결국, 시각 자극이 
가해져도 반려견 대부분은 평소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
다.

설문의 응답자 중에서는 17.5%가 평소에 반려견에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 중 약 71.4%가 동물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준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약 28.6%가 일반 TV 채널을 보여준
다고 응답하였다.

영상 시청 후 반려견의 수면 질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이 71.4%로 가장 많았고, ‘안 좋다’가 14.3%, ‘조
금 좋다’가 14.3%로 나왔다. ‘아주 좋다’를 선택한 응답
자가 0%이고, ‘보통’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설문을 통해서도 시각 자
극은 대부분 반려견의 수면의 질에 있어 큰 변화를 주
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또한 영상 시청 후 반려
견의 식욕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85.7%가 보통에 응답
한 것을 보아 영상 시청이 반려견의 식욕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설문 결과와 실험 결과가 
일치된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82.5%가 평소에 반려견에게 동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중 
63.6%가 반려견에게 동영상을 틀어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평소에 틀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78.8%가 ‘반려견이 동영상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영상 시청 후 반려견의 수면과 식욕
에 관한 질문에 재해 79.2%가 동일하게 ‘보통’을 선택
하였다. 이는 반려견에게 평소 동영상을 시청하는 반려
견과 마찬가지로 평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반려견
의 대부분 또한 시각 자극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
에 따라 영상을 틀어 주어도 수면의 질이나 식욕에 큰 
변화가 없다.

결과적으로 시각 자극은 평소 시각 자극이 가해지는 
반려견과 평소 시각 자극이 가해지지 않는 반려견 모두
에 있어서 정서의 상태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
러나 평소 시각 자극을 접하는 반려견 중 일부는 분리 
불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반려견의 정
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감정의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2 청각 자극
사람의 가청주파수는 약 20Hz-20,000Hz이나, 개의 

가청주파수는 40Hz-60,000Hz로 개가 들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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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의 범위가 사람보다 더 크기에 개의 청각적 민감도
가 사람보다 크다[15].

본 연구는 음악이 반려견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4-6]에 
근거하여 음악이 반려견의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감정 변화를 유발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음악 장르 중에서도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장르인 
레게음악[4]을 선택하여 실험 대상 반려견에게 일정 시
간 동안 랜덤으로 선정된 레게음악을 들려주었다. 실험 
대상에게 틀어준 음악의 종류와 틀어준 시간은 모두 동
일하게 통제되었다. [표 3]은 청각 자극에 따른 정서 상
태 요인들에 대한 측정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3. 청각 자극에 따른 대상별 정서 상태 측정 결과
구분 대상1 대상2 대상3 대상4

깊은 수면 비율(%) 24 36 17 13
사료(g) 35 60 60 50

심박 수(BPM) 76 79 77 80

[표 3]을 보면, 청각을 자극함에 따른 심박 수는 모든 
실험 대상의 심박 수가 평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대상1의 사료 섭취량이 평소 20g보다 15g 많은 35g인 
것을 제외하면 대상2, 대상3, 대상4에 대해서 사료 섭
취량을 보면 모두 평소와 사료 섭취량이 같다. 이를 통
해 청각 자극이 반려견에게 가해지더라도 반려견이 평
소 쉬고 있을 때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을 통해 평소 반려견에게 음악을 들려주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45%의 응답자가 평소 반려견에게 음악
을 틀어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준 날의 수
면의 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72.2%가 ‘보통’으로 
27.8%가 ‘좋다’로 응답하였고, 식욕에 대한 질문에는 
88.9%가 ‘보통’으로 11.2%가 ‘크다’로 응답했다. 평소
에 음악을 듣는 반려견의 대부분이 청각 자극이 가해지
더라도 평소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반려견에게 평소 음악을 틀어주지 않는 응답자의 경
우 54.5%가 ‘반려견이 음악에 관심이 없어서’로 응답하
였고, 40.9%가 ‘반려견에게 음악을 들려줄 필요를 느끼
지 못해서’로 응답하였다. 또한 68.8%의 응답자와 
81.3%의 응답자가 각각 반려견이 음악을 듣더라도 수
면의 질과 식욕에 대해 ‘보통’으로 응답한 것을 보아 평

소에 음악을 접하는 것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반려견은 
청각 자극이 가해지더라도 평소의 상태에서 크게 벗어
나는 정서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는 시각 자극
을 가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시각 자극에 
대해 17.5%의 응답자가 반려견에게 시각 자극을 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반면, 청각 자극은 45%의 응답자가 
청각 자극 환경을 평소에 제공한다. 이는 반려견을 키
우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시각 자극보다는 청각 자극이 
반려견에게 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감지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1.3 후각 자극
반려견에게 있어 후각 자극은 사회활동이자 자신을 

회복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어 평온함을 느낄 수 있
게 도와주는 요인이다[8]. 개의 후각은 다른 감각에 비
해 민감도가 높아 비중이 크고, 후각으로 주변의 세상
을 이해하고 기억한다[2]. 개의 후각은 인간의 것보다 
약 40배 정도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사람의 
후각 수용기는 약 5백만에서 1천만 개인 데 반해 개는 
2억2천만에서 10억 개의 후각 수용기를 갖는다[17]. 
반려견은 인간보다 후각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크다. 
반려견이 다양한 냄새를 경험하는 것은 냄새를 맡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반응
을 준다[16].

실험을 위한 후각 자극은 냄새를 통해 간식을 찾게 
하는 놀이인 노즈 워크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코로 
냄새를 맡으며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18]되는 노즈 
워크는 반려견의 후각을 활용하게 해 주어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뇌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
져 있다. 본 연구는 노즈 워크 놀이 장난감이나 담요 등
에 간식을 숨기고 찾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4]는 실험 대상 반려견에게 후각 자극을 가했을 때의 
정서 상태 측정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4. 후각 자극에 따른 대상별 정서 상태 측정 결과
구분 대상1 대상2 대상3 대상4

깊은 수면 비율(%) 22 28 23 18
사료(g) 16 60 60 45

심박 수(BPM) 61 87 122 80

[표 4]를 보면, 후각 자극을 가했을 때의 상태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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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대상들의 평소 수준에 준한다. 그리고 그 상태는 
시각과 청각 자극보다 편차가 작다.

실험 대상1, 2, 4의 깊은 수면 비율은 모두 그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각각 1%P, 3.2%P, 
0.8%P로 그 수준은 평균에 준한다고 판단되며, 그 편
차가 시각과 청각 자극에 비해 작다. 후각 자극이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에 비해 많은 반려견에게 그 선호의 
편차 없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
든 실험 대상들의 사료 섭취량은 그 양이 평균에 준하
는 정도인 것을 보아 후각 자극이 반려견의 식욕에 큰 
변화를 주는 감각 자극이 아니다.

실험 대상2와 대상3은 심박 수가 평균보다 높으나 이
는 후각 자극이 실험 대상2와 대상3의 평온한 상태를 
깨뜨리는 자극이 아니라,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의한 ‘흥분’의 감정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 대상2와 대상3의 심박 수가 평균보다 높은 것은, 
정서상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실험 대상
1과 4의 심박 수는 평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아 심리
적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감각 자극이다.

설문 결과, 반려견에게 동영상을 틀어준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70%, 음악을 들려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인데 비해 응답자의 92.5%가 반려
견에게 노즈 워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
려견의 보호자들이 평소 반려견의 시각과 청각보다는 
반려견의 후각을 통한 놀이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시각 자극이 가해진 후 반려견의 수면의 질이 좋아진
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9.7%, 청각 자극 후 수면의 질
이 좋아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20.5%인데 비해, 후각 자
극인 노즈 워크 시행 후 수면의 질이 좋다고 응답한 비
율은 45%로 나왔다. 이는 시각과 청각 자극보다 후각 
자극이 반려견의 질적으로 향상된 수면에 도움이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식욕의 경우 62.5%
가 ‘보통’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후각 자극이 식욕에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중·대형견이 후각 자극으로 그 반응이 보호자가 인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비율이 소형
견보다 중·대형견이 크다. 설문 결과, 중·대형견의 경우 
100%가 노즈 워크가 반려견의 정서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지만, 소형견의 그 비율은 약 
67%이다.

후각 자극은 시각과 청각 자극보다 반려견이 평소에 
가진 긍정적 정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감각 자극이다. 즉, 후각 자극을 가했을 때 반려견의 정
서 변화에 대한 편차의 수준이 가장 낮다.

1.4 촉각 자극
촉각은 온도, 통증 압력 등을 알려주는 감각으로 정

서적 교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인간이 가진 오감 중 
촉각의 개의 것과 가장 유사하다[2].

촉각은 반려견이 출생하면서 본능적으로 모유를 찾
기 위한 감각으로, 태어난 강아지는 어미 개의 젖꼭지
를 발로 밀고, 어미 개는 강아지를 핥아주며 정서적 유
대를 형성한다[2]. 그리고 이러한 유대는 반려견과 인간 
사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사람이 반려견을 쓰다듬고 
껴안으면서 만져주면 반려견의 심박 수를 줄이고 스트
레스의 정도를 낮추어 진정 효과를 준다[2].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5%가 반려견을 쓰다듬는 것이 반려
견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
나 응답자의 75%가 반려견이 목욕을 싫어한다고 응답
했고, 70%가 목욕이 반려견의 정서에 부정적으로 영향
을 준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촉각 자극일지라도 그 
자극이 가해지는 방식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실험으로 촉각 자극은 실험 대상 반려견이 목욕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표 5]는 촉각을 자극하는 목욕을 
했을 때 연구 대상에게 나타나는 정서 요인들의 측정 
결과다.

표 5. 촉각 자극에 따른 대상별 정서 상태 측정 결과
구분 대상1 대상2 대상3 대상4

깊은 수면 비율(%) 30 28 29 26
사료(g) 24 60 60 100

심박 수(BPM) 101 80 102 측정 불가

대상2를 제외한 모든 실험 대상의 실험 결과, 깊은 
수면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촉각 
자극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에 높은 확률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실험 대상
1과 대상4의 경우 각각 평소 먹는 사료의 양인 20g, 
50g보다 많은 양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박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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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모든 실험 대상이 평소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피부병이 있어 목욕을 극도로 싫어하는 실험 대상
4의 경우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심박 수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목욕 후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
고 응답한 비율이 82.5%, 식욕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62.5%로 앞선 시각, 청각, 후각 자극을 가했을 때보다 
높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목욕이 식욕과 깊은 수면의 
비율 상승에는 영향을 주었을지라도, 그 감각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 반려견이 보인 반응은 즐거움과 기쁨보
다는 두려움, 고통과 슬픔 등의 감정이었기에 긍정이 
아닌 부정적 감정의 결과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수면의 질 상승이 아닌 수면 과다, 그리고 식욕 
증가가 아닌 폭식으로 판단된다.

결국 반려견의 수면과 식욕은 그 반응이 긍정적인 정
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
나 감각 자극이 이루어지는 동안의 스트레스 정도와 감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반려견의 수면의 질
과 식욕이 부정적인 정서 변화와 큰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험 대상 네 마리 중 세 마리가 스트레
스를 극도로 받는 상황인 촉각 자극이 가해졌을 때 깊
은 수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설문 응답 중 목욕을 좋아하는 반려견 25%(10마리) 
중 30%가 중·대형견이다. 설문 응답자의 반려견 40마
리 중 중·대형견은 샤페이(23kg), 래브라도 리트리버
(30kg), 시바견(18kg), 사모예드(28kg), 진돗개(25kg), 
믹스(25kg)로 6마리인데, 그중 50%(3마리)인 래브라도 
리트리버, 사모예드, 진돗개의 보호자가 반려견이 목욕
을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소형견 34마리 중 약 
20%(7마리)가 목욕을 좋아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중·대형견이 소형견에 비해 높은 확률로 촉각 자극인 
목욕을 선호하고 이에 따라 정서 상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1.5 복합 자극
산책은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반려견의 본능을 충족

하는 동시에 신체 운동을 증진하고, 시각, 청각, 촉각 자
극 모두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15]. 품종마다 산책하는 
시간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소형견들은 그 상태에 

따라 하루에 한두 번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19]. 그리고 중형견과 대형견들은 그 시간과 횟수를 늘
려서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해야 한다[19]. 이렇듯 산
책은 반려견의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자극 모두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산책을 
복합 자극을 가하는 방식으로 정하여 실험이 진행되었
다.

산책은 네 가지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신체 운동
과 보호자와의 놀이가 동시에 가능한 활동이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수치와 반려견의 코르티졸 호르
몬 수치 간의 관계 연구에 의하면 반려견이 통제적인 
훈련을 할 때는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분비되는 코르티
졸 수치가 높아졌으나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놀이 활
동을 할 때는 코르티졸 수치가 낮아졌다[2]. 이는 반려
견에게 산책은 네 가지 감각 자극이 동시에 가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중
요한 가치를 지닌 활동임을 보여준다. [표 6]은 복합 자
극인 산책을 했을 때의 반려견 정서 상태 측정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표 6. 복합 자극에 따른 대상별 정서 상태 측정 결과
구분 대상1 대상2 대상3 대상4

깊은 수면 비율(%) 21 24 26 23
사료(g) 36 80 80 150

심박 수(BPM) 106 85 102 85

[표 6]으로 복합 자극은 대부분의 실험 대상에게 정
서상 긍정적임을 유추 할 수 있고, 이는 설문 진행 결과
와 일치한다. 실험 결과, 사료 섭취량이 평균보다 많다
는 특징이 모든 실험 대상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른 어떤 자극을 가했을 때보다 복합 자극을 가했을 
때 모든 실험 대상의 사료 섭취량이 평소보다 많고, 설
문 응답 결과 80%의 응답자가 반려견의 식욕이 증가한
다고 하였다. 이는 앞선 모든 감각 자극보다 큰 수치이
다.

대상3과 대상4의 경우에는 복합 자극이 가해진 날의 
깊은 수면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이는 설문에서의 
수면의 질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와 부합한다. 설문 
진행 결과 92.5%의 응답자가 산책했을 때 반려견의 수
면의 질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앞선 네 가지 자극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Vol. 20 No. 10208

을 가했을 때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실험 대상1과 대
상2의 깊은 수면의 비율은 평균보다 낮으나, 이 두 실
험 대상은 낮 시간대에 복합 산책을 하여 산책 후 낮에 
평소보다 많은 잠을 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촉각 자극인 목욕을 반려견이 싫어한다고 응답
한 비율이 70%인 것에 비해 설문에 응한 40명 중 1명
을 제외한 97.5%가 자신의 반려견이 산책을 좋아한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선 어떤 감각보다 복합 자극이 
반려견의 기쁨, 행복, 흥분, 사랑 등의 감정을 가장 많이 
유발하고, 정서에 있어서 긍정적이라는 실험 결과와 들
어맞는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복합 자극인 산책을 기준으
로 작성되었으나, 산책 외에도 반려견에게 복합 자극을 
줄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한다. 먼저, 터그 놀이는 실내
에서도 가능한 놀이로 반려견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좋
은 활동이다. 장난감을 당기는 행동을 통해 신체적인 
활동과 더불어 반려견의 시각, 청각과 촉각을 자극하여 
반려견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19]. 실외와 실
내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던지기 놀이 또한 시각, 청
각, 촉각을 이용하는 복합 자극이다. 반려견은 장난감을 
쫓거나 찾고 물어 돌아오는데 큰 에너지를 발산한다
[19]. 이렇게 터그 놀이와 던지기 놀이는 산책처럼 모든 
감각을 자극하지는 못하지만, 실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반려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합 자극이다.

2. 정서 상태 측정 방법
정서 상태는 수면, 사료 섭취량, 심박 수로 요인을 나

누어서 측정되었다. 총수면 중 깊은 수면의 비율을 통
해 반려견이 어떤 감각 자극을 경험했을 때 수면이 질
적으로 좋은지 판단하고자 했고, 사료 섭취량을 통해 
반려견의 식욕 변화를 측정하였다. 반려견이 각 감각 
자극이 주어지는 동안의 심박 수로는 반려견의 감성 상
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1 수면
수면은 반려견의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한 요인이다. 

반려견은 불안과 우울 등의 괴로운 감정을 느낄 때, 수
면 부족이나 수면 과다의 증상이 나타난다[2]. 이렇듯 

수면은 반려견의 삶의 질과 정서 상태에 크게 관여하는 
부분이다.

총수면 시간의 경우 낮에 얼마나 잠을 자는지에 따른 
변화가 발생하는 변화 가능성이 크고, 얕은 수면의 경
우 좋은 수면이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
는 깊은 수면의 비율이 높으면 수면의 질이 좋다는 전
제를 갖고 진행되었다. 반려견의 총수면 중 깊은 수면
의 비율은 스마트 워치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되었다. 애플리케이션이 수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화면은 [그림 5]과 같다. 

그림 5. 스마트 워치 연동 어플리케이션의 수면 비율 측정 결과 
화면

수면 측정을 위해 하는 스마트 워치는 일상 시간 동
안 반려견의 목 또는 허리에 고정되었다. [그림 6]은 실
험 대상1이 스마트 워치를 목에 차고 있는 모습이다. 
실험 대상 반려견들은 모두 실험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상태로 생활했다.

그림 6. 실험 대상1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모습

[그림 7-10] 각각은 실험 대상 1, 2, 3과 4의 다섯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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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감각 자극에 따른 깊은 수면의 비율과 그 비율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림 7. 실험 대상1의 감각 자극에 따른 깊은 수면의 비율(%)

그림 8. 실험 대상2의 감각 자극에 따른 깊은 수면의 비율(%)

그림 9. 실험 대상3의 감각 자극에 따른 깊은 수면의 비율(%)

그림 10. 실험 대상4의 감각 자극에 따른 깊은 수면의 비율(%)

시각 자극이 가해졌을 때 실험 대상2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실험 대상에 대해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다. 시각 자극과 수면에 대한 설문 결과 평소 시각 자극
이 가해지는 경우 71.4%, 평소에 시각 자극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 79.2%가 평소와 다름없다고 응답하였다. 이 
두 가지 경우의 평균값은 75.3%로, 실험 대상 4마리 중 
3마리, 즉 75%가 중간값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은 
수치로 일치한다.

청각 자극이 가해졌을 때의 깊은 수면 비율은 실험 
대상1과 2에 대해서는 평균치보다 높다. 반면 대상3과 
4는 그 비율이 평균치보다 낮다. 이는 청각 자극이 수
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비율이 시각 자극이 주어졌
을 때 비해 큰 수준이다.

설문에 따르면 시각 자극이 수면에 긍정적으로 작용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9.7%인데 비해 청각 자극이 
수면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5%이
다. 또한 평소에 반려견에게 시각 자극을 가하는 비율
이 17.5%인데 비해 평소 청각 자극을 반려견에게 제공
하는 비율이 45%로 그 차이가 크다. 이를 통해 응답자
들이 시각 자극보다 청각 자극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와 설문 조사는 후각 자극이 시각과 청각 
자극보다 정서 측정 결과 차이가 작고, 비교적 안정적
인 수면 형성에 도움을 주는 자극임을 보여준다. 후각 
자극은 깊은 수면 비율이 모든 실험 대상에 대해 그 평
균에 준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설문 결
과 시각과 청각 자극이 반려견의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약 12.9%와 18.1%인 것
에 비하면, 후각 자극이 반려견의 수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이다. 이는 다른 자극에 
비해 후각 자극이 반려견에 대해서 가장 큰 확률로 정
서 상태에 대한 작용 편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촉각 자극은 실험 대상2를 제외한 다른 실험 대상 세 
마리의 촉각 자극에 대해서 가장 큰 비율의 깊은 수면 
비율이 기록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 수면과 촉각 자극
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82.5%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앞선 시각, 청각과 후각 자극이 
반려견의 수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
율인 9.7%, 17.5%와 45%에 비하면 그 수치 차이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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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촉각 자극은 그 자극이 가해지는 방법에 따
른 반려견의 정서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은 상반된다. 
반려견을 쓰다듬는 방식으로 촉각 자극이 가해진 경우, 
87.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목욕의 경우 75%의 
응답자가 반려견이 목욕을 싫어한다고 느꼈고, 70%가 
반려견의 정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목욕을 촉각 자극으로 사용한 실험에 대한 결과
는 그 방향이 반려견에게 불안,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인 감정의 결과이다. 반려견은 괴로운 감정을 느낄 때 
수면 과다 또는 수면 부족이 나타나기에, 이에 따라 반
려견이 정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도출되었다고 판단
된다.

실험 대상1과 실험 대상2는 복합 자극이 가해졌을 때 
깊은 수면의 비율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낮에 산
책하러 다녀온 후에 반려견이 낮잠을 잔 결과이다. 이
는 저녁 시간대에 복합 자극을 한 실험 대상3과 실험 
대상4는 깊은 수면의 비율이 각자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설문을 통해 복합 자극인 산책이 반
려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92.5%로 가장 높은 수치가 기록되었다. 이는 앞의 시
각, 청각, 후각, 촉각 자극 각각의 결과 9.7%, 17.5%, 
45%, 82.5%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수치이다. 실험과 
설문 결과는 모두 수면에 있어서 그 영향 정도가 촉각 
자극에 비해 작지만, 촉각 자극에 의한 수면 기록은 수
면 과다의 증상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적 측면에서 복
합 자극이 가장 좋은 정서 상태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2.2 사료 섭취량
반려견이 매일 먹는 사료는 반려견의 정서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반려견은 슬픔, 두려움, 우울, 불안과 같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식욕을 상실한다[2]. 반려
견에게도 인간과 같은 감정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정서
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정서에 따른 식욕에도 기복이 
생긴다. 따라서 식욕은 반려견의 정서 측정 도구로 활
용될 수 있다.

실험을 위한 식욕을 정량화하기 위해 실험 대상이 다
섯 가지 감각 자극을 가한 후 섭취한 사료의 양을 측정
하였다. 그리고 긍정적인 감각 자극이 가해졌을 때 사
료 섭취량이 평소보다 많으면 식욕의 증가와 함께 반려

견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표 7]은 실험 대상 반려견이 다섯 가지 자극이 가해

졌을 때의 사료 섭취량을 정리한 표이다.

표 7. 실험 대상별 감각 자극에 따른 사료 섭취량(g)
감각 대상1 대상2 대상3 대상4
시각 21 60 60 60
청각 35 60 60 50
후각 16 60 60 45
촉각 24 60 60 100
복합 36 80 80 150

평소 사료 
섭취량 20 60 60 50

시각 자극, 청각 자극, 후각 자극은 각 감각 자극에 
대해 큰 식욕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
나 촉각 자극과 복합 자극은 식욕의 증가에 영향을 주
는데, 그 원인이 되는 감정이 상이하다. 촉각 자극에 의
한 섭취 사료의 양 증가는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스트
레스가 요인이지만, 복합 자극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건강한 신체 활동과 긍정적 감정 유발로 인한 식욕 상
승이다.

반려견의 사료를 배식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자율배식으로, 항상 반려견의 밥그릇에 
사료를 채워 넣어 반려견이 주체적으로 먹는 양을 스스
로 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형태이다. 이 방식은 반려
견의 의사에 따라 반려견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먹
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반려견의 보호자가 급여하는 사
료의 양과 시간을 정하여 급여하는 방식이다. 실험 대
상1과 실험 대상4의 경우는 자율배식을 하고 있고, 실
험 대상2와 실험 대상3은 정해진 양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 사료 섭취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시각 자극에 대해서는 실험 대상4를 제외한 실험 대
상의 사료 섭취량이 평소 사료 섭취량에 준하고, 청각 
자극은 실험 대상1을 제외한 실험 대상이 평소 사료 섭
취량과 일치한다. 이는 시각과 청각 자극이 반려견의 
식욕에 큰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각 자극 후 실험 대상2와 3은 평소 사료 섭취량과 
일치했지만, 실험 대상1과 4는 그 양이 평소 수준보다 
각각 4g, 5g 작았다. 이는 대상1과 4가 후각 자극이 가
해지는 방식인 노즈 워킹을 하면서 간식을 먹었기 때문
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후각 자극도 반려견의 식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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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또는 부정적인 변화를 주는 요인이 아니다.
본 연구를 위한 실험의 촉각 자극은 반려견을 목욕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험 대상이 된 반려
견 네 마리 모두 목욕을 싫어한다는 특성이 파악되었
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촉각 자극이 가
해졌을 때, 실험 대상 중 대상2와 3은 평소 사료 섭취
량과 같지만, 실험 대상1과 대상4는 평소 사료 섭취량
보다 각각 4g, 50g 더 많이 섭취하였다. 설문 결과, 
75%의 반려견이 목욕을 싫어한다. 다만, 62.5%의 응답
자가 촉각 자극이 주어졌을 때, 평소보다 식욕이 증가
한다고 응답하였다. 시각 자극 6.4%, 청각 자극 8.8%, 
후각 자극 30%가 각 자극이 가해졌을 때 반려견이 평
소보다 사료를 많이 섭취한다고 응답한 결과에 비하면 
그 수치는 비교적 크다. 이는 불안, 슬픔, 두려움 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식욕이 증가할 
확률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사료 배식 방식에 상관없이 네 마리의 실험 대상 모
두 복합 자극이 가해졌을 때 평소 사료 섭취량보다 적
게는 16g에서 많게는 100g 더 섭취하였다. 여기서 주
목해야 할 부분은, 자율배식을 하고 있지 않은 실험 대
상2와 실험 대상3 모두 복합 자극이 주어졌을 때만 예
외적으로 20g씩 사료를 더 섭취했다는 것이다. 이는 복
합 자극이 반려견의 식욕 증가에 높은 확률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복합 자극은 모든 실험 대상에
게 입맛을 돋게 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
을 주는 감각 자극이다.

2.3 심박 수
심장 박동 수는 반려견의 정서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심박 수가 평소와 같다면 반려견이 
평온한 상태임을,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면 흥분상태이
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중임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예로 개의 슬픈 감정과 공감 행동 실험은 연구
에서 참여한 개의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심박 
수 변화를 이용하였다[2].

본 연구를 위한 실험은 사람이 아닌 반려견이 대상이
고 실험 대상 반려견의 종, 크기와 나이 등 특성이 저마
다 다른 만큼 정상 심박 수나 일반적인 심박 수를 유념
하지 않고, 각각의 반려견이 평상시 평온한 상태에서 

유지하는 심박 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심박 수에 대한 
측정은 각 감각 자극이 처음 가해진 후, 10분가량이 지
난 상태에서 1회 측정된 결과이다.

[표 8]은 다섯 가지 감각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실험 대
상의 측정된 심박 수를 정리한 표이다.

표 8. 실험 대상별 감각 자극에 따른 심박 수(BPM)
감각 대상1 대상2 대상3 대상4
시각 71 75 70 80
청각 76 79 77 80
후각 61 87 122 75
촉각 101 80 102 측정 불가
복합 106 85 102 85
평소

삼박 수 71 75 76 80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이 주어졌을 때 모든 실험 대
상의 심박 수는 평소의 상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각 자극은 모든 실험 대상에 대해서 심박 수 측정 결
과가 평소 심박 수보다 높은 경우가 없다. 실험 대상1, 
2와 3에 청각 자극이 가해졌을 때의 심박 수는 각각 76 
BPM, 79 BPM, 77 BPM으로 평소의 상태보다 작게는 
1 BPM, 크게는 5 BPM높지만, 촉각이나 복합 자극이 
주어졌을 때의 심박 수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미미
하다.

후각 자극은 실험 대상1과 실험 대상4에 있어서 평소
의 심박 수보다 더 느린, 또는 안정된 정서 상태를 만들
어 주는 감각 자극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실험 대상2와 
실험 대상3은 후각 자극이 가해졌을 때 가장 큰 심박 
수가 기록되었다. 이는 후각 자극을 위한 노즈 워크의 
도구로 이용되는 간식의 영향으로 반려견이 흥분과 기
대의 감정으로 인한 결과이기에 반려견의 부정적인 감
정보다는 흥분, 기대감, 기쁨 등의 긍정적인 감정 요소
가 자극된 결과이다.

촉각 자극의 방법인 목욕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
이 발생하면서 모든 실험 대상들의 심박 수가 촉각 자
극이 가해졌을 때 평소의 심박 수보다 증가한 수치가 
기록되었다. 반려견의 심박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
려견이 약 30초가량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실험 대
상4의 경우에는 목욕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아서 심박 수를 측정하지도 못하였다.

촉각 자극과 마찬가지로 복합 자극 또한 실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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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어졌을 때 심박 수가 평소 상태에서의 심박 수보
다 크다. 심박 수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호흡 운동, 아드
레날린, 이산화탄소 등이 있다. 따라서 복합 자극으로 
인한 심박 수는 그 원인이 기대감, 기쁨, 흥분의 긍정적
인 감정과 신체 운동이기에 호흡 운동을 증가시키고 아
드레날린이 나오게 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Ⅳ. 연구 분석

1. 복합 자극이 반려견의 정서에 가장 좋다.
본 연구를 위해 이용된 실험과 설문 모두 반려견의 

정서에 가장 좋은 감각 자극은 복합 자극임을 가리킨
다. 복합 자극인 산책은 반려견의 깊은 수면의 비율을 
높이고 식욕을 증진하는, 반려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긍정적인 정서 형성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감각 자극
이다. 실험 대상 반려견 중 낮에 산책한 반려견의 경우
에는 낮잠을 잔 관계로 밤에 기록된 수면 중 깊은 수면
의 비율이 낮으나 오후에 복합 자극을 한 반려견의 경
우 그 깊은 수면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 또한 복합 자
극은 유일하게 감각 자극을 가한 후 실험 대상 반려견 
모두의 사료 섭취량이 평소 사료 섭취량보다 많다. 

복합 자극은 반려견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감각 자극
보다 편차 없이 반려견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 그리고 복합 자극이 반려견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반려견의 보호자들도 인지하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 복합 자극이 반려견의 수면의 질과 식욕의 증진
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비율은 각각 80%, 92.5%로 
다른 어떤 감각 자극보다 크다.

2. 복합 자극을 제외한 자극 중에서 후각 자극이 반
려견의 정서에 좋다.

후각 자극은 총수면 중 깊은 수면의 비율이 모든 반
려견에게 있어서 평균에 가까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
게 도와준다. 후각 자극인 노즈 워크 시행 후 수면의 질
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5%이다.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이 가해진 후 반려견의 수면의 질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약 9.7%, 20.5%인 것에 비하면 후각 자극
이 복합 자극을 제외한 다른 감각 중에서 반려견의 질

적으로 향상된 수면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도출
된다. 실험 대상2와 대상3은 후각 자극 후 섭취한 사료
량이 평균에 근사했으나 실험 대상1과 대상4의 경우에
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후각을 자극하기 위
해 섭취한 간식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62.5%
의 응답자가 후각 자극은 반려견의 식욕을 평소의 상태
와 일치하게 하는 감각 자극이라고 선택한 설문 결과에 
의해 후각 자극이 반려견의 식욕에 있어서 평소의 상태
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감각 자극임을 뒷받침한다.

3. 반려견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감각 자
극은 수면 과다와 과식을 일으킨다.

불안정, 슬픔 등 부정적인 정서 변화를 일으키는 감
각 자극은 가장 긍정적인 정서 변화를 일으키는 감각 
자극인 복합 자극과 마찬가지로 그 개체의 깊은 수면의 
비율, 식욕을 증가시킨다. 실험 대상의 반응과 설문 결
과, 상당수의 반려견이 목욕에 대해 불안, 두려움, 고통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반려견의 정서에 부정적인 촉각 자극이 가해졌
을 때 수면 과다와 과식이 일어났다.

실험 대상 반려견 중 세 마리의 깊은 수면 비율이 각
각의 평균 수치보다 높았고, 설문 응답자 중 82.5%가 
촉각 자극이 반려견의 수면의 질의 향상에 영향을 준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부정적 감정이 수면 과다증의 원
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정서 변화를 일으키는 감각 자극은 식욕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험 대상4는 
촉각 자극이 가해진 후, 평소에 비해 많은 양의 사료를 
섭취하였다. 설문 결과, 촉각 자극과 식욕 증진의 연관
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62.5%이다. 이는 시각 자극 
6.4%, 청각 자극 8.8%, 후각 자극 30%의 응답자가 평
소와 비교해 촉각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려견의 식욕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교하면 그 수치는 크다.

4. 본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는 실험 대상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그러나 이는 40명의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를 대
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보완된다. 본 연구에서 실행된 
실험과 설문으로 객관화된 자료는 앞으로의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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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변수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범례
가 될 수 있다.

다섯 가지 감각 자극을 한 개의 방식으로 지정하여 
본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감각 자극이 적용되는 방식은 
하나로 한정될 수 없다. 따라서 반려견의 정서와 감각 
자극의 관련성에 관한 이후의 연구는 각 감각 자극이 
가해지는 방식과 종류를 자세하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반려동물 중 개의 입장에서 연구가 진행되었
지만, 다른 반려동물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입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향후 반려견에서 그치지 않고 
반려묘와 반려 토끼 등의 다양한 반려동물의 정서에 관
한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입장이 아닌 반려견의 입장을 조명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반려견의 행
복을 위한 환경 제공에 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이와 관
련하여 앞으로의 반려견의 감각 자극과 정서 변화에 관
한 연구에 있어서 주의점이나 기준으로 작용하여 더 정
밀하고 확대될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반려견의 감각 자극 기반 장치 및 서비스 개발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반려견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
음에서 시작되었다. 지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 
놓인 반려견은 배탈 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고 자기
방어를 위해 난폭한 행동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20]. 이
외에도 보호자가 반려견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
트레스를 준다면 반려견은 육체와 정신적으로 부정적
인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반려견의 문제 행동은 보호
자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어 극단적
인 상황에서 유기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호
자의 반려견 정서 상태 이해를 통해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의 지속적인 행복한 삶을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한
다.

본 연구는 다섯 가지 감각 자극을 반려견에게 가한 
후의 실험 결과와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복합 자극이 반

려견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 형성 및 유지를 위해 
가장 좋고, 그다음이 후각 자극이다. 이외에 시각 자극
과 청각 자극은 반려견의 분리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
정 감소에 도움이 되는 감각 자극이나, 복합 자극과 후
각 자극보다 반려견이 평소 유지하는 정서 상태에서 긍
정적으로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

반려견의 정서 상태에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복
합 자극은 실험 대상 네 마리 모두의 수면이 안정적이
었고, 식욕이 증가했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복합 자극이 수면의 질과 식욕 면에서 질적으
로 향상된다고 평가했다.

복합 자극 다음으로 반려견의 정서 상태에 좋은 감각 
자극인 후각 자극은 총수면 중 깊은 수면의 비율에 있
어서 가장 그 수준의 편차가 작은 감각 자극이다. 후각 
자극은 설문 응답자들이 복합 자극 다음으로 선호되는 
감각 자극이기도 하다.

복합 자극과 후각 자극이 반려견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어떤 감각 자극은 반려견의 부정적
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부정적인 
감각 자극은 촉각 자극인 목욕으로 나타났다. 촉각 자
극인 목욕 후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과다와 폭식의 증
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반려견
에게 목욕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
의 특성 따라 그 선호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림 11. 정서 측정 방법인 수면, 사료 섭취량, 심박 수에 다섯 
가지 감각 자극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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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본 연구의 정서 측정 방법인 수면, 사료 
섭취량, 심박 수 각각에 대해 다섯 가지 감각 자극인 시
각, 청각, 후각, 촉각, 복합 자극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
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나타낸 그림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반려견의 정서와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반려견의 환경을 제공할 방법을 
제언한다.

다음 [표 9]는 본 연구의 제한점, 한계점, 함의점, 시
사점을 정리한 표이다. 

표 9. 제한점, 한계점, 함의점, 시사점
제한점 감각 자극을 가하는 방식이 한가지로 제한되어 각 감각 자극이 

가해지는 방식에 따른 차이에 관한 연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한계점 실험 대상이 적고 설문 응답자의 반려견의 종과 크기가 편벽되
어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함의점
산책은 모든 감각이 동시에 자극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감각 
자극이다. 한 가지 자극만을 가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반려견의 정서에 가장 좋은 감각은 후각이다.

시사점

감각을 세밀하게 나눈다면 그 종류와 방식은 본 연구에서 언급
한 방식 외에도 다양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촉각 자극일지라
도 그 방식에 따라 그 반응이 상이했듯이, 감각 환경에 따른 반
려견의 정서 상태는 그 연구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사람과 반려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 사람의 정서
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반려견의 정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황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려견에 관한 관심
이 증가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에 향후 사람이 반려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한 연구보다는 반려견의 입장이 중심이 
되는 연구가 증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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